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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과학의 비약적 발전은 인문, 사회과학, 예술 등의 많은 학문 영역에서 뇌과학과의 접목을 시도하

게 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뇌과학적 기반으로 재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교육에 비해 오늘날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와 학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뇌

과학의 입장에서 모든 학습은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인간의 사고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뇌의 인지기능 및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

습자의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서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학이 요청된다. 하지만 현재 뇌

과학을 활용한 교육의 개선, 나아가 종교교육적 활용에 대해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매우 

기초적이며 단편적인 연구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보다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뇌과학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뇌와 마음, 그리고 몸에 대한 다양한 해

석적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뇌영상 기술의 발전과 연구의 축적으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정 

과제를 학습하는 동안 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인차 원인을 규명하여 학습장애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 활용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추어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련의 효과를 

측정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연구가 축적되어 뇌

과학을 활용한 학습 교육의 연계 가능성 및 혁신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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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초점

뇌과학(brain  science)은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에서 발현되는 사고 작용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정립된 학문 분야이다.1) 본래 뇌 연구는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형

성된 인지과학(cogn itive sc iences)의 일부로 연구됐다. 인지과학은 심리학, 철학, 언어

학, 인류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인지’와 관련된 광

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에 대해 연구하는 신경과학

(neuroscience)에서 뇌 연구 자체의 관심과 집중적 연구가 요청됨에 따라 뇌과학이라

는 별도 분야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뇌과학은 인간 인지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규

명하고자 하는 인지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경과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뇌와 심신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서구 학문역사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 

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뇌 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후반까지 

과학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873년 카밀로 골지(C am illo  G olg i, 1843 1926)와 산티

아고 라몬 이 카할(San tiago  R amón  y  C ajal, 1852 1934)에 의해 신경조직의 세밀한 

구조가 밝혀지면서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 신경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에 관한 연

구가 급증했고, 최근 외골격 안에 감추어진 뇌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 m ission T om ography)이나 기능적 자기공명영성

(fM R I: Functiona l M agnetic  R esonance Im aging)과 같은 정밀기기들이 만들어지면서 

혁명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미국이 ‘뇌연구 10년(D ecade of the Bra in)’을 선언하면서 세계적으로 

뇌과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유럽위원회(E C )에서 ‘인간 

뇌 프로젝트(H BP: H um an Brain  Pro jec t)’를 유럽 미래기술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 eurotechnolog ies In itia tive)’라는 인간 뇌지도 연구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뇌연구를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하여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

율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관련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2 ) 현재 뇌과학이 

1 ) 조주연, 뇌과학에 기초한 창의성 교육의 원리와 방향 ,  학생생활연구  제27집 (서울: 서울교육대학 

학생생활연구소, 2001), 116쪽.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뇌연구 촉진법 ,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제1조(목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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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으면서 관련 학과와 연구소들이 신설되고 있으며, 출판시장 역시 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대중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주로 의학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뇌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간학문적 연구로 이어

지고 있다. 예컨대 뇌과학의 연구결과를 교육에 적용하는 ‘뇌기반 학습과학(bra in-  

based learning science)’, ‘교육신경과학(educational neuroscience)’ 혹은 ‘신경교육학(neuro  

-education)’이라 불리는 학제간 접근이 그것이다. 이제 이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

습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과 교육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교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전인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뇌의 특성과 기

능에 주목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뇌과학의 최근 연구결과를 교육에 다양하게 융합하

여 신앙발달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학과 신경과학의 학제 간 

융합으로 등장한 신경신학(neurotheo logy)을 기독교교육에 도입해 학습자의 종교경험

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3 ) 불교에서는 인식론과 뇌과학의 접점을 모색하

여 상호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으며,4) 불교 명상을 통한 심신치유의 효과에 대해 

뇌과학적 검증을 시도하기도 한다.5 ) 

그런데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에서는 뇌과학에 대한 단편적 이해와 기초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대순진리회 교리6 ) 중 안심(安心) 안신(安身)을 중심으로 심론, 

인성론, 수행론, 윤리관, 교육학, 상담심리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7) 그런데 

3 ) 유재덕, 뇌기반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모형 연구 ,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130-131쪽.

4 ) 신승철, 뇌 과학과 불교 ,  불교문예연구  제7집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6); 김성철, 불교와 뇌과학으로 조명한 자아와 무아 ,  불교학보  제71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2015).

5 ) 안지영 김종욱, 불교 명상을 통한 심신치유의 뇌과학적 이해 ,  불교연구  제41집 (서울: 한국불교

연구원, 2014).

6 ) 대순진리회의 교리개요 전반은 아래와 같다.

    종지(宗旨) -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

    신조(信條) - 사강령(四綱領) …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 … 성(誠) 경(敬) 신(信) 

    목적(目的) -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

7 ) 관련 논문으로 이경원, 안심안신에 관한 심성론적 해석 ,  대순사상논총  제7집 (포천: 대순사상학술

원, 1999); 진정애, 대순사상에서의 심론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석, 대순

사상에 나타난 인성론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신상미,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수행법 비교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의성, 대순사상의 윤리문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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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대한 간학문적 연구 성과에 반해 과학 전반에 대한 대순사상의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진하다. 단지, 서양의 근대 과학문명과 관련하여 대순사상의 서학관과 문명관

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으며,8 )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종교교육과 해원상생이념으

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9 ) 뇌과학과 관련해서는 ‘대순진리회 마음관 연구서설-해원과 

감응을 중심으로’가 유일하다.1 0)

대순사상의 뇌과학적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종교와 과학 간의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역사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종교

는 초월성과 성스러움에 기초한다. 반면, 과학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 증명을 

시도한다. 이들의 상반된 입장은 서로를 철저히 배격하는 ‘충돌의 유형’과 서로의 독자

적 영역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는 ‘독립의 유형’으로 나타난다.11 ) 대순사상에서도 ‘신

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뇌과학의 마음 접근법은 쉽게 수렴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현대의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인류가 교만에 빠졌고 그것이 세상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대순진리회의 문제의식이므로, 형이상학적 개념인 마음을 물

질인 뇌, 혹은 뇌와 심장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물질문명에 치우친 현대 과학의 병폐”

라고 반박하고 있다.12 ) 

현대사회에서 과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일종의 종교로 인식되기도 한다. 최근 종교와 과

학의 소통을 위한 학문적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흐름의 반영이라 

하겠다. 요컨대 갈등과 충돌에서 대화와 통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대순진리회와 과학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검토하는 소통의 작업이 요청

된다. 아울러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

구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2집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박대생, 상담에 

대순사상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등이 있다.

8 ) 염미양, 대순사상의 서학관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귀만, 서양 근대문명의 

태동과 대순사상의 문명관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9 ) 나권수 김영주,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7); 김방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해원상생의 재해석과 지평 ,  대순사상논총  

제29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7).

10 ) 차선근, 대순진리회 마음관 연구서설-해원과 감응을 중심으로 ,  신종교연구  제36집 (서울: 한국신

종교학회, 2017).

11 ) 안신, 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학-관계유형의 다양성과 종교학의 역할 ,  종교와 문화  제19호 (서

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0), 114-115쪽 참조.

1 2 ) 차선근, 앞의 글,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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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뇌과학을 활용한 교육의 개선, 나아가 종교교육적 활용에 대해 기대하

기는 어렵다.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뇌

과학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는 선행 연구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먼저 ‘대화와 통합의 유형’으로서 대순사상과 과학의 상

보성을 재고하고, 이어서 뇌과학과의 접점을 연역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오장육부가 주관한다는 동양적 사유 전통에서 20세기 초반에 활약한 증산(甑山 姜一淳, 

1871 1909)의 사상체계에 뇌과학적 요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상호 공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1 3) 따라서 대순사상의 사상사적 연원인 증산의 과

학관을 중층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뇌과학과의 연구 가능성을 연역할 것이다. Ⅲ장에

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대순사상의 마음관을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마음’, ‘만물

을 주재하는 마음’, ‘수양주체로서의 마음’이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대순사상의 마음관과 종교교육적 지평을 논의할 것이다. 뇌과학과 대순진리

회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연구가 축적되어 뇌과학을 활용한 학습 교육의 

연계 가능성 및 혁신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대순사상과 뇌과학의 접점

증산의 활동영역은 주로 전라도 인근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세에 밝았으며, 서양의 문명이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견

지하고 있었다. 서양 과학기술은 16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쳐 새로 형성되었으며, 18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서양의 눈부신 기술과 산업적 진보를 이루는 근간

이 되었다. 무엇보다 산업혁명은 전통적 수공업을 탈피해 기계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서양이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근간이 되었다. 요컨대 서양 제국주의

의 팽창은 서양 과학기술의 산물이자 결과였던 것이다.14 ) 이를 증산은 그의 종교적 세

계관을 근간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증산은 인류사를 원(冤)이라는 인간의 일상적 감정을 통해 조망하였으며, 이를 통해 

13 ) 위의 글, 113쪽.

1 4 ) 김연희,  한국 근대과학 형성사  (파주: 들녁, 2016), 19-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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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시대문제를 진단하였다. 우선 그는 원이 역사적 인물인 단주(丹朱)로부터 비롯

되었다고 보았다.1 5) 왕권이 요에서 순(舜)으로 선양되자 왕권을 이양받지 못한 단주

가 원을 품었고,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

가 퍼지고 퍼져서 천지에 가득 차 종국에 인간이 파멸지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증산은 원이 인류사에서 양산된 계기를 마테오 리치(M atteo R icci, 

利瑪竇, 1552 1610)16 )와 진묵(震默, 1562 1633 )17 )에 관계된 역사적 사실(史實)에 신

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설파하였다. 증산에 따르면 마테오 리치는 동양에 지상천국을 

세우고자 하였고, 진묵은 천상의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 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마테오 리치는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진묵은 동양

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18 ) 

그런데 증산은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한 이들의 서원이 오히려 인류와 신명계를 파

멸에 이르게 한 발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으로 통칭되는 신의 

역사로써 발전한 서양 문명이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였고, 이는 자연을 정복하

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끊임없는 죄악으로 표출되었다. 결국 신도(神道)의 권위

까지 훼손하여 온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발생함은 물론 상도(常道)가 어겨져 도의 근

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보아 증산은 서양의 문명이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관점을 견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문명이기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는 다시 인

간사회의 재앙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함으로써 온 인류가 진멸지경에 처하

15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3장 4절 참조; 이하  전경 의 인

용은, ‘편 장 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 전경  공사 3장 4절’의 경우 ‘공사 

3-4’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1 6 ) 교운 1-9, “서양인 이마두(利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

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

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

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

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

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

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

17 ) 공사 3-14, 공사 3-15 참조.

1 8 ) 나권수 김영주, 4차 산업혁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7), 45-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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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증산의 종교적 세계관 전반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증산은 서양의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 이용하는 것이 인류의 편의에 유용하다는 양

가적 태도를 보인다.19 ) 

증산은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기에 이를 선용(善用)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다양한 사상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주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발휘되자 큰 시비가 일어났다고 보았

다.20 ) 이에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도

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2 1)

를 취합하여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도통신’과 ‘문명신’

은 증산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바로 서양 과학기술을 일으킨 주체이다. 증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선경 건설에 역사하겠다는 발언22 )은 그가 서양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겠

다는 의미로 치환해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증산은 서구 문명의 실체를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에서 찾았

으며, 서구 문명의 전파 이면에 점철된 원의 역사를 적시하였다. 또한, 서양 제국주의

의 팽창이 근대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에서 기인하였음을 간파하였다. 그럼에도 증산은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위해 서양 과학기술을 수렴하였다. 이는 증산이 이룩하고자 한 

후천은 반목쟁투하고 있는 동서양의 문명이 통일되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상생 화평

하고, 또한 물화(物貨)가 상통되어 온 인류가 문명의 혜택을 받는 어우러진 이상세계

를 표방하기 때문이다.2 3) 증산은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 문명이

기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있어 과학은 상호 모순과 대립이 아닌 상보적

이며 연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의 발전이 대순사상의 

종교적 영역을 침범하거나 종교적 신앙과 충돌하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인식을 돕는 대화와 통합이 가능한 유비적 관계 설정이 가능하

다. 뇌과학의 성립과 발전 또한 증산의 활동 기간보다 후대에 성립하였지만, 대순사상

은 뇌과학을 수렴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함유하고 있다 하겠다. 

19 ) 공사 1-35,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

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

20 ) 교법 3-23, 교법 3-38, 예시 13, 예시 73 참조.

2 1 ) 예시 12.

22 ) 권지 2-37, 예시 25 참조.

2 3 ) 공사 3-5; 교법 3-40, 예시 14; 공사 1-31, 공사, 2-23, 예시 80, 예시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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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순사상의 마음관

최근 뇌 연구에서는 의식이나 마음은 물질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바로 물질, 즉 

뇌 때문에 생겨난 ‘기능’으로 보고 있다. 마음이 분명 물질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물질적 존재인 뇌에서 발현된 뇌의 기능일 뿐이며, 뇌라는 물질 없이 마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2 4) 이제 적어도 뇌과학에서는 마음과 뇌를 독립된 실체로 해석하지 않

는다. 이를 물리주의(Physica lism ) 또는 물질주의(M aterialism )라고 한다. 현실세계는 오

직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의 정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론(D eterm in ism )

은 더 나아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실재는 단지 뇌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다. 요컨대 세상은 ‘나’라는 주체와 나를 둘러싼 외부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뇌 속에서 전개되는 환상일 뿐이라고 단정한다. 또한 환원론(Reductionism)

은 인간의 정신이 뇌의 특정한 전기적 또는 화학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뇌의 뉴런에 전기 자극을 주거나 신체에 화학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마

음의 기능이라 여겨져 왔던 사고, 감정 유발, 행동 통제, 심지어 종교경험까지도 구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5 ) 이를 근거로 마음의 본질을 뇌의 작용으로 환치하

여 ‘마음=뇌’라고 주장한다.26 )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고 있다.2 7) 따라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존재

의 본질로서 무형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음과 관련된  전경 의 기록은 총 61차례 

확인된다.28 )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마음’, ‘만물을 주재하는 

마음’, ‘수양주체로서의 마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내적 기관이다. 인간을 구

조적으로 본다면 크게 육체와 정신 즉,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를 음과 양의 대대적 상보관계로 해석하고 행동이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규정

24 ) 이길용, 뇌과학과 종교연구 ,  종교문화비평  14호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8), 167-168쪽.

2 5 ) 박일준, 뇌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종교연구  제71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3), 

152-157쪽 참조.

2 6 ) 차선근, 앞의 글, 112쪽.

2 7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16쪽.

2 8 ) 조창섭, 성(誠)의 바른 이해와 교육적 지평 ,  대순진리학술논총  제8집 (포천: 대진학술원, 2011), 

188-197쪽 참조.



뇌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이해

한다.  대순진리회요람 에서는 이와 관련해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외침’이고 

‘마음의 자취’인 것이다.2 9) 행동은 언제나 마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음의 명령

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음의 현상이 말과 행실로써 그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마음과 몸을 통합된 유기적 실체로 파악함에 따라 대순사상에서

는 마음에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

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30 )되게 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외

부 환경에까지도 그 작용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곧 ‘천지의 중앙’31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관련

해 증산은 천지의 종용(從容)과 분란(紛亂)이 모두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자

연 현상까지도 마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3 2)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단순

한 의식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상계를 주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순사상 마음관

의 고유한 특징이다.3 3)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주체성을 ‘일심(一心)’이라는 

용어로 표상하고 있다. 증산은 일심 즉 한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

의 성공이 한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34 ) 또한 그는 일심을 가질 때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이루는 공정(公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일심의 작용을 자각한 인간이 

새롭게 도래할 세계의 주체로서 우주의 운영을 주도해 나가게 됨을 ‘인존(人尊)’3 5)으로 

선언하였다. 

셋째,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신의 교통과 연계하여 수양의 주체로서 이해한다. 증

산은 인간의 마음을 신이 왕래하는 “추기(樞機)이며 문호(門戶)이며 도로(道路)”36 )라고 

하였다. 이 마음에 왕래하는 신은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여 인간의 마음먹음에 

29 ) 교법 1-11.

30 )  대순진리회요람 , 15쪽.

3 1 ) 교운 1-66,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32 ) 교법 3-29, “天地從容之事 自我由之 天地紛亂之事 自我由之”

    행록 3-44,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33 ) 차선근, 앞의 글, 118쪽.

3 4 ) 교법 2-5 참조.

3 5 ) 교법 2-56,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36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48쪽 및 행록 3-44, “사람의 마음

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는 문이며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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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응하여 발현된다.37 ) 관점을 달리하면, 이는 선과 악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증산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을 본유한 존재로서 선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존재태로 보았다.38 ) 그는 인류사 저변에 인

간의 끝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하였으며, 마음이 정상에서 이탈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경계하였다.3 9) 이에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이상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단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수도과정은 

바로 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신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경지를 도

통(道通)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당(牛堂 朴漢慶, 1917 1996)은 도통은 

신명이 응하는 것을 말하며,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한다고 훈시하였다. 이어

서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유리알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는 것이

라고 밝혔다.4 0)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일신(一身)을 주관하고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41 )하는 주체

로 설정하고, 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자 신들이 머무는 본체로서 그 가치를 

선언한다.42 ) 따라서 마음이 물질적 뇌에 귀속된다는 현대 뇌과학의 가설과는 근본적 

차이를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천지의 중앙으로써 모든 우주 생명의 본

질이며, 일체의 자연현상에 관통하여 객관세계를 주재하는 능력까지도 발휘하게 된다

고 보고 있다. 즉, 마음은 그 어떤 형상보다도 상위에 있는 본체로서 인간 행위의 근

원적 실체라는 것이 대순사상 마음관의 특징이라 하겠다.

Ⅳ. 대순사상의 마음관과 종교교육적 지평

뇌과학에서는 21세기는 뇌의 시대이며,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

37 )  대순지침 , “마음이 몸의 주로서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들이는 것이다.”

38 )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

학회, 2009), 67-71쪽 참조.

3 9 ) 교법 3-24,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40 )  대순회보  제35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2쪽.

4 1 )  대순지침 , 48쪽.

4 2 ) 교운 1-66, “心靈神臺”

    교운 2-41, “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 萬物可與俱序”

    공사 3-41, “靈臺四海泊 得體 得化 得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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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응하여 인문, 사회과학, 예술 등의 많은 학문 영역

에서 뇌과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뇌과학적 기반으로 재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

를 활용하여 교육을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

이 새로운 분야에 전이되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학습자의 적성을 계발하지 못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

기도 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적 태도는 상실한 채 기능만을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다.43 ) 그런데 1990년대 후

반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뇌과학을 학습 원리에 적용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4 4) 따라서 뇌과학의 발전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

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종교교육에서도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뇌연구 성과를 교육적 관점에

서 재조명하고 있다.4 5) 하지만 노정된 연구의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뇌과학과 교육학 및 교과교육의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아우를 수 있

는 전문 인력과 학제 간 연구의 장이 부족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뇌과학은 학습의 효

과를 검증하는 기초연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계하는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뇌과학 연구의 교육적 적용과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및 데이터가 부

족하다. 무엇보다 뇌 작용과 정신 현상 사이에 정확한 대응관계나 인과관계가 아직 명

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4 6) 뇌와 정신 현상 간의 상관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43 ) 김성일, 뇌기반 학습과학: 뇌과학이 교육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인지과학  제17권 제

4호 (서울: 한국인지과학학회, 2006), 376쪽.

4 4 ) 김유미, 두뇌 기반 교수-학습의 원리와 적용 방안 탐색 ,  교육학연구  제40권 제3호 (서울: 한국교

육학회, 2002).

45 ) 이와 관련해 김두정은 뇌과학이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에 있어 “1) 뇌과학과 교육학은 상호 활발한 교

류를 통해 그 간극을 메워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2) 위계성을 가정한 교육 이론과 

실천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난독증의 치료는 지능이나 동기 문제와는 다른 신경과학적 접근이 필요

하다. 4) 수학 학습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용하여 기억 재생을 하는 암기 위주보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수학 전략 학습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5) 개인적 뇌 발달에 초점을 둔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6) 학교 교육과정은 학습 경험이 반복되고 정교화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정서는 교수

학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등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두정, 뇌 과학 : 학교 교육

과 교육과정에의 시사점 ,  교육과정연구  제28권 제3호 (대구: 한국교육과정학회, 2010), 127쪽.

4 6 ) 도경수 박창호 김성일, 인지에 관한 뇌 연구의 개괄적 고찰, 평가 및 전망 ,  한국심리학회지: 실

험 및 인지  제14권 제4호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2), 322-3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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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일대일 대응은 논리적 비약을 범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뇌기반 교육 전반을 면

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47 )

뇌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한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외재한 신명이 감응하는 기관으로 해명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의 작용을 모두 뇌의 작용으로 환원하는 뇌과학의 입장과

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다만,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수도적인 차원과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문 수련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소정의 수행에 대한 실증

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

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靈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

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행하는 수도에는 기도, 수련, 공부 등이 있다.

‘기도’는 결핍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희구하는 자기연수의 과정으로 신앙 대상과

의 궁극적 합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도는 진실과 정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다. 

동시에 기도는 단순히 일신상의 복을 기원하기보다는 종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에 참여

하는 종교행위로서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이타심을 동반한다. ‘수련’은 기도와는 달

리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인간 본래의 양

심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훈련이다. ‘공부’는 여주본부도장의 ‘시

학 시법’과 중곡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가 이에 해당한다. 공부는 기도, 수련과

는 달리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종교행동으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가치 지향적 활동이 그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보

다는 더 강한 책임과 자세가 요구된다.48 )

이러한 종교 수행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정갈히 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주문을 송독하는 공통점이 있다. 주문을 

송독하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적 명상과 비교 가능하다. 

종교적 명상은 매우 정적이지만 뇌를 활성화하여 감정 조절과 사고 인식 기능, 기

47 ) 신종호 조영환 이규민 이현주, 신경과학, 교육심리, 인지심리 연구를 통해 본 뇌기반 교육의 타성

성 ,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6).

48 ) 나권수 윤재근, 대순진리회의 인성교육과 활성화 방안 ,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5),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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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력 등을 향상시킨다.4 9) 특히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전두엽과 사고 연상 인식 기

능을 하는 하두정엽을 활성화한다. 또한 명상의 상태가 깊어지면 뇌파가 알파파 상태

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명상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정기적인 명상이 불안, 스트레스, 고혈압, 만성통증, 약물 남용 등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상을 의료기관에서 도입하여 치료와 접목하는 명상 요법을 시

도하고 있다.5 0)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제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주변 요소로만 

고려해왔던 정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론적 근거와 실천 프로그램에 명상을 활용한 

교수 학습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51 )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문 수련도 이와 같은 효과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수도에 대해 “심신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

(永侍)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鍊磨)하여 영통(靈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

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라고 하고 있다. 하

지만 수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뇌과학을 활용한 교육의 개선,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활용에 대해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매우 기초적이며 단편적인 연구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불가피하다. 뇌영상 

기술의 발전 속도와 관련 연구의 축적 속도로 미루어 이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가능

해질 것이다.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영역

에서의 개인차를 규명하고 학습장애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련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뇌기반 학습과학에서는 학습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실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학습 환경을 최적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련 효과의 다각적 측

정은 뇌과학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한다. 

49 ) 라이오넬 타이거 마이클 멕과이어,  신의 뇌 , 김상우 옮김 (고양: 와이즈북, 2012), 207쪽.

5 0 ) 뇌과학을 인성교육에 활용하여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권영주 오

미경, 뇌교육 인성교육의 원리 ,  뇌교육연구  특별호 (천안: 뇌교육연구소, 2015) 2-3쪽 참조.

5 1 ) 김유미, 교수-학습에서 정서의 중요성과 활용: 뇌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  제30권 제1

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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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인간의 뇌를 관찰하고 그 기

능과 작용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뇌과학의 발전은 베일 속에 싸여있던 뇌 메커니

즘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교육학에서는 뇌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어 학

습현상을 설명하려는 학습과학과 그 결과를 응용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교육은 공동체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등장한 뇌과학은 학습자의 변화와 적응에 초점을 두고 학습 환경의 설계

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학습자와 학습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인 프

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서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학 

계발이 요청된다. 하지만 아직 뇌과학에 대한 단편적 이해와 기초적인 연구에 머무르

고 있다. 그 이유는 대순사상이 갖는 독특한 마음관으로 인해 현대 뇌과학과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생물학적 뇌 기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뇌과학과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음관에 대한 입체적 

해석 연구가 우선 축적될 필요가 있다.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은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연구 결과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로 인해 혼돈을 주기도 한다. 연구결과

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뇌과학 연구와 종교

교육의 연계에 있어 회의적인 주된 비판은 뇌과학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

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뇌의 특정영역과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수

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뇌영상 기술의 발전과 방대한 연

구결과의 축적으로 인해 이제 뇌과학이 교육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련의 효과를 종교적 명상의 

차원에서 뇌과학을 통해 해석하는 것도 종교교육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

러한 사전적 연구가 축적되어 뇌과학을 활용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학습과학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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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Brain Sci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Religious Education in Daesoonjinrihoi

 Kwon-Soo Na Jae-Keun Youn

D aejin  U niversity

In  th e  fie ld  o f  b rain  sc ience , th e 21st c en tu ry  is  seen  a s th e e ra  o f  b rain  and  th e fu tu re o f  

hum an ity  is con sid ered  to  b e  d ependen t on  how  th ey  u tiliz e  th e po ten tial  o f hum an  b ra in . T o  

m ee t th e  rec en t rap id  p rogress o f  b rain  sc ience , m any  academ ic a rea s such  a s hum an ities , 

so c ia l sc ience , and  a rts  a re try ing  to  g raft b ra in  sc ience  on to  th e ir stud ies , and  to  re-exam ine  

everyth ing  re la ted  to  hum an  ac tiv itie s from  th e p ersp ective  o f b ra in  sc ience . B ased  on  th ese  

in te rd isc ip l ina ry  resea rches, it is a lso  expec ted  fo r  educa tiona l study to  find  so lu t ion s w ith  n ew  

perspect iv es  and  m ethods fo r va riou s  p rob lem s p roduced  in  th e field s  o f educat ion .

C om pared  to  th e  conven tional fo rm  o f educa tion , today ’s educat ion  is chang ing  in  m any  

a spects  tow ard s lea rner- cen te red  educa tion . W ith  m any  sy stem atic and  scien tif ic  re sea rches and  

th e  d evelopm en t o f n ew  educa tion  p rogram s, th e  pa rad igm  o f educat ion  itself  is chang ing  in to  

a  n ew  one. In  th e  fie ld s o f b ra in  sc ience , w h ich  p rem ise s tha t a ll lea rn ing  p rocess  is tak ing  

p lace in th e brain , re sea rchers  try  to  find  scien tific  and sy stem atic app roach  fo r  th e  p rocess  o f  

hum an  th ink ing and  lea rn ing . B ased  on  th e  sc ien tific  unders tand ing  o f cognitiv e  function and  

structu re o f th e  brain , th is s tudy  tried  to  plan  an app rop ria te lea rn ing  env ironm en t w here  

lea rners c an  u se th e ir b rain  m ore  e ffectiv e ly .  

In  th is trend  o f th e tim es, religiou s educa tion  o f D aesoon jin riho i m ust also  adap t to  th e  

lea rn ing  science based on th e resu lt o f b ra in sc ience  re sea rches. H ow ever, the  curren t s itua tion  

im poses d ifficu ltie s in  adap ting  th e b ra in  sc ience  to  im prove  educa tion  env ironm en t and  go  

fu r th er  to  u se it fo r  rel ig iou s educa tion . U n til  now , stud ies  on  th is sub ject have b een  m ade  

on ly  in  very bas ic and  fragm en ta ry  leve l. T here fo re, in  o rder to  ca rry  ou t m ore  d irectiv e  and  

p rac tica l resea rch  tha t can  b e  app lied  in  educa tion  fie ld s, it  is requ ired  to  firs t study th e b ra in , 

m ind , and  body  from  var iou s in te rp re ta tion s , w h ich  can  der iv e th e  ag reem en t po in t b e tw een  

b ra in  sc ience  and  religiou s educa tion  in  D aesoon jin r ih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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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 ition , in fe rr ing  from  th e  sp eed  o f d eve lopm en t o f  b ra in  im aging techno logy and  

accum u la tion  o f th ese  s tud ie s, th ere w il l b e  m any  re searches m ade in  va riou s  fo rm s. T hey  

cou ld  b e u sed  fo r d e fin ing  th e  cau se o f ind iv idua l d if ferences  and  fo r d iagno s ing  and  cu ring o f 

lea rn ing  d iso rders in  va riou s  a rea s by  w atch ing th e change occu rring  in  th e b ra in  du r ing  th e  

p rocess o f ca rry ing  ou t lea rn ing  task s. O ne w ay  to  app ly  b ra in  sc ience  w ou ld  b e  to  m easu re  

the effect o f m ind training or spiritual cultivation that a re p racticed  in  D aesoonjinriho i and  u se  it  

in  actua l educa tion . From  these  p roac tiv e  resea rches , fu rth er d iscu ssion s  on  th e  po ssib ili tie s o f 

link ing b ra in  sc ience  to  lea rn ing  and  educa tion  sy stem  and  m ak ing  innova tiv e  educa tion  can  

be  expected .   

K ey w ord s: b ra in  sc ience , D aesoon jin r iho i, re lig iou s  educa tion , m ind , m ind  train ing


